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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명환

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75학번 동문으로 환경운동가이자 사진가다.

언론활동

대외언론

<한겨레> 2017. 12. 24.평창올림픽때 ‘아름다워서 슬픈’ 가리왕산도 기억했으면
2006년 가리왕산을 처음 찾은 조명환 동문은 태고적 모습이 고스란히 남은 가리왕산의 사계절을 카메
라에 담기로 작정하고 수시로 산을 올랐다. 2011년 평창올림픽 유치가 결정되고 가리왕산에 스키 활
강장이 들어서기로 확정된 후 가리왕산의 거목들 허리에 노란 리본이 둘러진 모습을 본 그는 사형선고
를 받은 나무를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고. 조명환 동문은 멋지지만 틀에 박힌 사진이 아닌 평창겨울올림
픽 스키 활강장을 짓느라 파괴된 가리왕산의 사진이 절반 이상 담긴 2018년 달력 만든 달력 ‘아름다워
서 슬픈, 가리왕산’을 제작했다. 달력 제작을 통해 평창겨울올림픽에 맞춰 망가진 가리왕산의 현장을
다시 상기시키자는 뜻도 강하지만 가리왕산의 파괴를 잊지 않게 책이든 달력이든 알리는 것이 가장 큰
목적이라고 그는 전했다.

교내언론

<뉴스H> 2018년 3월 28일 산에서 한국의 정체성을 찍고 싶어요
<뉴스H> 2018.04.04 [카드뉴스] 지천명에 선택한 길, 사진작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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